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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작년 미 자동차 보험료 7년 만에 내려

삼성전자·LG그룹, 지난해 미 특허 등록 2·3위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동차 보

험료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

4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보험가격 비교사이트 제브라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보다 3.9% 내려 

2013년(-6.3%) 이후로는 첫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코로나19로 교통량이 줄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사고도 감소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널은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그룹이 미국에서 특허등록 2, 3위 

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5일‘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IPO)가 최근 발표한‘2020년 미국 특허등록 상위 

300대 기업·기관(Top 300 Organizations Granted 

U.S. Patents in 2020)’명단에서 미국의 IBM이 1위

(9천435건), 삼성전자가 2위(8천539건)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07년 이후 14년째 2위에 올랐다.

3위는 LG그룹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한 총 5천112

보험사들은 또 지난해 봄 상당수 가입자에게 월 보

험료의 15∼20%가량을 환급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보험료 할인 규모가 보험사 수

익에 비하면 작은 편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운전 정보 자회

사 아리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보

험 가입자의 평균 주행거리가 51% 줄었지만 최근에

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

이라고 분석했다.

건이 등록됐다.

IPO는 2019년까지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

레이, LG이노텍의 특허 건수를 별도로 공개했으나 

이번에 LG그룹으로 묶어 발표했다.

2019년의 경우 LG전자는 2천810건(9위), LG디스

플레이[034220] 866건(53위), LG화학 795건(59위), 

LG이노텍 402건(123위) 등 총 4천873건의 특허를 

각각 등록한 바 있다.

4위는 캐논으로 3천689건을 등록했고 5위는 인

텔(3천284건)이며 레이테온 테크톨로지스(3천213

건), 화웨이(3천178건), 마이크로소프트(2천972건), 

TSMC(2천892건), 소니(2천886건)가 6∼10위를 차

지했다.

애플은 지난해 전년대비 12% 증가한 2천840건의 

특허를 등록해 2019년 14위에서 지난해는 11위로 3

계단 올라섰다.

삼성전자와 LG외에 한국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

차가 1천626건의 특허를 등록해 21위에 랭크됐고, 

SK그룹이 1천91건으로 43위를 기록해 50위권 내에 

들었다.

애플카,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할 듯

애플이 현대·기아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협력에 거의 합의했다

4일‘파이낸셜뉴스’가 CNBC의 전날 보도를 인용

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브랜드로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차 조립 공장에서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된다.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이른바‘애플카’는 2024년 생

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식통은 다만 이같은 생산 계획은 현대·기아차와 협

의 과정에서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이 독자적

으로 다른 자동차 업체를 찾아나서거나, 아니면 현대

차와 협력해 자동차 생산 협력사를 탐색할 수도 있다.

애플은 애플카를 생산할 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모간스탠리의 게이티 허버티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10조 달러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의 2%만 차지해

도 아이폰 전체 매출에 버금가는 실적 달성이 가능하

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조지아주 공장은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신속하게 애플카 생산에 나설 수 있을 전

망이다.

▲  이미지=삼성전자, LG그룹 로고

▲  사진= 애플카 컨셉 디자인. 렛츠고디지털


